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공영홈쇼핑 비위행위 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본격 감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대행사(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기금(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

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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